
없다는육조스님의말씀을한번생각해볼의미
가있지않습니까?
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

때, 그때는지혜를구하는겁니다. 실험을통해서
지혜를 구합니다. 정말 나를 발견했을 때에 진짜
실험을 통해서 자기가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. 지
혜를 구함으로써 물리가 터집니다. 천체 물리가
터집니다. 그럼으로써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되고
그때가서는나는하난데내마음은마음대로나
툴수가있는겁니다. 꽃이되려면꽃이되고컵이
되려면컵이되고, 다른데별성이되려면별성이
되고, 혹성이 되려면 혹성이 되고 바다가 되려면
바다가 되고. 모두가 일체 만물만생이 나 아님이
없고내자리아님이없고바로내몸아님이없고
내아픔아님이없는그도리를, 평등한도리를알
게되는그지혜를얻습니다.
그럼으로써이름없는, 이름아닌열반, 거길뛰

어넘는다면뭐가오느냐. 그대로세상에다시갔
던자리로다시돌아옵니다. 처음에내가갔던자
리로다시돌아옵니다. 다시돌아와서볼때는보
는눈이달라지고행이달라지고모든게달라집
니다. 왜? 그대로찰나니까요. 그대로여여하니까
요. 그대로 자유스러우니까요. 유무가 다 자유스
러워지니까요. 보이지 않는 데나 보이는 데나 다
자유스러워지니까요.
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 중에 어떠한 문

제가있다면모든건주인공밖에는해결할수없
다믿음을가지십시오. 내주처를빼놓고내마음
빼놓고뭐가있습니까? 자기없으면모든것이없
는 것입니다. 자기부터 믿고 자기부터 알아야 모
든세상돌아가는걸알고평진리를알고, 인간이
어떻게해야자유인이될수있는가이런것도알
게됩니다. 즉말하자면50% 무, 50 % 유이것을
한데합쳐서우리가중용을할수있는그런능력
있는자유인이되는것입니다.

되는것도법안되는것도법이라는데…
䩮䩮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엎치락뒤치락 살다

보니좋은게좋은게아니고나쁜게나쁜게아
니다라는걸알것같습니다. 그래서되는것도법
안되는것도법이라는게이해가될것같습니다.
근데도상황이힘들어지면머리로는이해가되는
데 마음으로는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. 믿음이 부
족한까닭이겠지요?
䩯䩯 어느 날 어떤 신도가 이렇게 말을 합디다.

“스님!”“왜 그러십니까?”“내가 아파 보니깐요,
참어려운일이한두가지가아니겠어요.”그러니
까, 자기가아파보니까아픈사람의심정을그냥
꿰뚫어알수있겠더라는얘기죠. 그런데여러분,
가난한것도여러분이과거에부자로살때에남
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치않게 봤기 때문에 또
한 바퀴 돌아온 겁니다.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

그걸 죄라고, 업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려 그
걸 공부로 아세요. 공부로 알고 거기다 놓으시고
어떠한문제가닥치더라도‘아하! 아주평화로운
것도있는가하면괴로운게닥치는것도있구나.
이 양면을 다 내가 겪어봐야 그 뜻을 알 수 있지
않겠느냐. 그리고판단을할수있지않겠느냐. 판
단을하게되면그양면이다어렵다는거를알게
되지않겠느냐.’하고말입니다. 
부자로 살 때는, 그것도 공부니까 내가 그렇게

하지말아야되겠다는생각을하시고또‘가난하
게살때, 어려운일이닥칠때그것을다공부로
알라.’하는 것도 앞서에 그러한 부자로 살았기
때문에또가난해질수도있다는것을아셔야합
니다. 그러나어떠한게닥쳐도그닥친것이있기
때문에이양면을다알게되는거죠. 아무리잘산
다 하더라도‘그렇게 살지 말았더라면….’하는
생각이들기도하고요. 또‘그렇게살았기때문에
이런게닥쳤는데이것이나의길을인도하기위
해서이렇게생긴거구나. 그것이양면이다둘이
아니게공부구나.’하고그냥공부로아시고거기
다 맡겨 놓으시면요, 옭아진 매듭들이 스스로 스

스로찰찰찰찰풀려요. 풀리는소리가나요. 여러
분은그풀리는소리가나는것을믿지못하십니
까? 듣지 못하십니까? 그리고 또 보지 못하십니
까? 자기 불성이 진짜로 자기 뿌리라는 걸 왜 그
렇게믿지못하십니까? 
그래서‘정신계의자기뿌리는보이지않는데

서모든걸대치하고, 보이는데서는육으로대치
한다.’이럽니다. ‘둘이아니게, 심봉과바퀴와둘
이 아니게 돌아간다.’이런 뜻이죠. 만약에 바퀴
의 심봉이 끼지 않았다면, 중심이 끼어지지 않았
다면바퀴가어떻게이탈되지않고굴러갈수있
겠습니까? 그렇듯이 심봉과 바퀴가 그냥 저절로
돌아가니까, 그 돌아가는 데다가 물건을 넣어야
물건이 갈려 나오지, 돌아가지도 않는 데다가 물
건을 넣는다면 갈려 나옵니까? 그러니까 진짜로
그렇게편안한겁니다.
예를 들어서‘내일도 비가 오면 어쩌나.’이럴

게아니라, 비오는걸지금얘기하는게아닙니다.
여러분의가정에서어떠한일이닥쳐도그렇다는
걸 얘기하는거죠. ‘아이고, 내일설법을 할 텐데
비가 오면 이거를 어쩌면 좋은가. 어떡하면 좋은
가.’이렇게 끌탕을 할 필요가 없죠. 부처님께서,
자기연등부처가, 모두두몸이아니고모두자기

제자들이고 자기 한 몸인데, 자기 자식들인데 어
련히알아서안하시겠어요? 그런데왜이몸뚱일
가진내가바등바등하겠어요? 안그래요?
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. 그냥 닥치는 대로

걸음걸어가는대로가거든요. 가게되면가는거
고, 안가게되면안가는거고. 내가했다하고내
가세우고살지않습니다. 여러분도꼭그렇게사
시길바랍니다.

요즘애들감당하기어려워요
䩮䩮저는중학생자녀를둔학부모입니다. 근데

요즘 애들은 참 키우기도 어렵네요. 세대 차이도
많이 나고 말입니다.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
같아뭐라고하면대들기만하고말이먹히질않
습니다.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
결해야할지요,
䩯䩯그러니주인공에모든것을맡겨놔라이겁

니다. 여러분은 대부분이 자식이 잘못하면 말로
“너왜이렇게잘못하니? 이렇게부모말을안듣
고요럭하면넌뭐가되느니깡통을차느니, 뭐어
쩌느니….”별소리 다 하죠. 욕을 해대고 말입니

다. 그런데그것이그대로반영이되거든요. 그러
니그럭하지마시고그애의주인공도있고내주
인공도있으니까내주인공스위치를누르고‘아
이, 여기서밖에는밝게해줄수없지.’하고선탁
눌렀을때거기까지불이들어와요.
그러니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. 말로는 조용히

좋게“얘, 너밥먹었니? 피곤하지않으냐.”하고,
번연히 알면서도, 번연히 나쁘게 하고 돌아다니
는줄알면서도말은그렇게해주고주인공에맡
겨 놔라 이겁니다. 그럼으로써 그 자식은 마음이
그대로 밝아지는 것입니다. 그리고 자식만 그런
게아닙니다. 부부사이도그렇고부모사이도그
렇고다그런것입니다.
그러니 한생각에 그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 놓

을 수도 있는가 하면 한생각에 구덩이에다가 그
냥집어쳐넣을수도있는것입니다. 그러니우리
가 부부지간에도 항상 따뜻하게, 나가서 화토를
하고밤을새고들어왔다, 술을억만잔을먹고그
냥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오질 못했다, 또는 보기
만하면응응댄다, 그러고는욕을해대고부수고
이런다 하더라도 따뜻하게 대하면 된다 이겁니
다. 그냥그런건다주인공에맡겨버리고따뜻하
게대해준다면그냥서로둘이끼리끼리만난업

이무너지는거예요.
보세요. 이세상을보세요. 끼리끼리모여있어

요. 깡통은깡통대로, 무쇠는무쇠대로, 금은금대
로그렇게있죠? 또사람도정치인은정치인대로
상인은 상인대로, 또 택시 운전수는 운전수대로,
그렇게끼리끼리모여있는가하면먹는것도끼
리끼리 모두 모아놨어요. 이건 누가 그렇게 놓으
라고그래서놓는게아닙니다. 자동적입니다, 이
게. 그러니까금이있는데넝마갈일없고넝마
가있는데금놓을일없습니다. 그러니까그렇게
끼리끼리 만났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
거거든요.
그러니누구탓을하느냐. 바로자기탓이다이

겁니다. 누구다른사람탓이아니에요. 그러니절
대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
남의 탓이라고 하거나 저놈 때문에 망했다고 하
거나이렇게해서는아니됩니다. 모든게자기탓
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에다 거기서 나온 거니
까거기다가바로맡겼을때에, 맡겨놨을때에바
로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듯이 거기서 녹아진다
이겁니다.

그러니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, 가
난한거, 괴로운거, 외로운거, 고독한거, 속상한
거, 뭐 어떤 때는 죽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,
이런 거를 다 주인공에다 놔 버리시고 편안하게
사세요. 그게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마음의
법이고도리입니다.

인과를녹일수있는방법은
䩮䩮불자라면누구나인과법칙을믿지않을수

없는데요, 그렇지만이인과를녹일수있는방법
은없을까요? 
䩯䩯 우리가 불(佛)이라고 하는 것은 핵과 같은

겁니다. 기계가돌아가는데중심자, 중심, 심봉과
같고요.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그 심봉을 의지하
고힘을의지해서기계가돌아가는자체를볼때
심봉이 꿰지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차를
타고 다니겠습니까?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그
런핵과같은심봉이있어요. 영원한생명의근본,
그거는 움죽거림이 없이도 힘을, 아주 광대무변
하게힘을낼수있는자력이있단말입니다. 그럼
으로써 거길 따라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마음을
내고여러가지마음을내는것이바로그게돌아
가는거죠. 그게에너지라고하죠. 에너지는바로

핵을싸고있는거죠. 그래서그에너지가움죽거
리는바람에바로이물질인나의이기계는돌아
갑니다. 그렇게 삼위일체가 구성돼 가지고 계합
이돼서같이길고짧음이없이돌아가기때문에
그 쪼그만 거 하나를 볼 때 전체를 볼 수가 있는
거죠. 물리가터지는거죠.
여러분의 그 중심이 아니라면, 정맥 동맥이 동

시에돌아가지않는다면, 또여러분속에서그수
억마리의생명들이세포나오장육부의모든소
임을 맡아 가지고 운행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
이 지금 움죽거릴 수가 없습니다. 속의 의식들이
즉, 마음들이 전부 한마음이 돼서 움죽거려 주지
않는다면 지금 죽은 송장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
그모든마음들과내악업선업이한데뭉친이자
체, 바로그속에서악도나오고선도나오고가난
도나오고안되는것도나오는것입니다. 아이, 글
쎄자빠져도코가깨진다고, 될만하면안되고뭐
좀될만하다싶으면안되고야, 왜그렇게안됩
니까? 될때는또되기도하죠? 이런것도다전자
에내가한거만치인연을가지고나온바로인과
입니다.
여러분이이세상에나올때어머니아버지정

자난자로인해서몸하나가나와요. 그럴때회심
곡에도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
려 이 세상에 탄생하니 20, 30이 당도해도 철이
없어서 부모의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가 있듯이,
여러분이피를받고또는살을받고뼈를받은게
엄마아빠에게서정자난자로인해몸을받은것
입니다. 그러나이속에지금생명들이있는거는,
인으로인해서과가된것은여러분이예전에이
세상에태어나기이전에살면서행해온행적이란
말입니다. 행적의인연. 그인연들이모두같이이
렇게지금포함된겁니다.
이렇게내속에잔뜩들어있다가때가되면나

오는이런것들을다녹이려면‘주인공, 당신만이
해결할수있다.’하고거기다다놔야그것이, 전
자의그인으로인해서과가된것이다녹아서마
음이전부한마음으로뭉쳐져가지곤천백억화신
으로 화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몸뚱이 속에 있는
마음들이 보살로 화한다 이거죠. 그럼으로써 내
이혹성하나에보살들이수호를하고다니죠. 보
호하고 다니니까 누구 하나 나한테 해를 입히는
그런일이없이, 강도가온다하더라도강도가칼
을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그 수호신이 수호하고
다니죠.
그러니그인과를내마음과더불어같이한마

음으로 만들려면 그것이 나온 자리에 다시 놓아
야 하는 것입니다.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
자기한테서 나온 거니까 다 자기한테서밖에, 그
근본에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그
무엇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오는 대로 자기 중심
자리에 진심으로 믿고 다 맡겨 놓으셔야 인과라
는 이름도 녹아서 하나로 돌아가게 만들어지는
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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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21면에서 계속

길을 묻는 이에게
buddhanews.com

자기가없으면모든것이없는것입니다

사람이인생으로태어나서삿갓쓰고법좌들고바릿대하나들면

그저대장부살림살이이것으로족하지무엇을더바라겠습니까

■ 서울매장 :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-1번지
02)3673-3442 / 764-2159, 011-264-3906 www.yangjikukak.com

■ 하남공장 :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
031)793-3906, 011-264-3906 www.yjkukak.com

사찰전통 大법고·법당천도법고·태징·목어

양지국악사 불자의 긍지·신행의 기쁨

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

불교의 생활화·현대화·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.

보다편리한 구독신청·광고게재·기사제보... 연락주십시오! 달려가겠습니다.

지지 사사 명명 지지사사장장명명

오 세 룡

손 문 철

혜철스님

혜봉스님

영민스님

양 행 선

조 동 제

박 영 애

청운스님

부산지사

대구지사

충청지사

경남동부지사

경남서부지사

광주전남지사

전북지사

영주지국

경남남부지사

005511))663322--00006644 // 001111--884477--11221111

005533))776688--88000088 // 001166--881133--88000088

004433))773322--55556600 // 001100--99442222--88445533

005555))335533--11119966 // 001177--665500--11119966

005555))335555--77447722 // 001111--99331122--22222288

006622))338844--33000099 // 001166--662299--11550088

006633))991100--88997777 // 001111--99664422--77773333

005544))663344--33442299 // 001111--99337733--33777788 

005555))774466--99777788 // 001111--887700--00002211

연연 락락 처처


